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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국민의 소통 접점, 언론인과의 유익한 만남’ 

2015년 3분기 언론인 기상강좌 결과
【 2015. 9. 10.(목)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서기 조미영 】

□ 행사개요
○ 일시 : 2015. 9. 9.(수) 11:00~13:00

○ 장소 : 부산(청) 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 :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9개 지역 언론기관(11명)

— 내부 : 청장, 예보과장, 예보관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10
○ 개회
○ 인사말 부산지방기상청장

11:10~11:20
○ 가을 태풍 특성
 ― 순위로 보는 태풍, 엘니뇨 시기 태풍 특성 
 ― 클라우드방재기상정보시스템 태풍정보

심안섭 예보관

11:20~11:30
○ 엘니뇨 전망
 ― 향후 전망, 기온‧강수 특성

최우예 예보관

11:30~12:00
○ 토의
 ― 기상정보 효율적 전달 방안

12:00~13:00 ○ 오  찬

□ 주요내용
○ [인사말] 기상청과 언론 밀접한 관계임. 방송, 신문 등 메스미디어의

역할이 기상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함. 기상청에서 홈페이지, 웹,

131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함. 기상을 전공하지 않은 출입기자가 다수이므로

이런 강좌를 통해 기상지식을 늘리기 바람. 강좌 이후 토의시간에는

기상청에 바라는 점, 어렵고 힘들었던 점, 칭찬과 격려 등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람

○ [IBS중앙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 전달은 사전 대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함. 과거에 비해 예보정확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느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가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음

⇒ [예보과장] 예보기술력 향상 등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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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신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잘 받고 

있음.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기상 역시 해양 관련 분야가 더욱 발달

돼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도 해양기상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지만,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힘써주시기 바람

⇒ [예보과장] 항만공사의 선박대피협의회에 참석하여 태풍 상황을 

브리핑하는 등 해양유관기관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음

○ [부산일보] 가을태풍특성과 엘니뇨 전망에 대해 잘 들었음. 올 가을에도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 [예보관] 1개 정도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언론보도
부산일보(9.10.) IBS중앙방송(9.9.)

내외뉴스(9.10.) IBS한국방송(9.9.)


